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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엄살이지나치다!

정부가재벌기업의중소기업영역침범을규제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 <동반성장> 정책에많은허점이드러나

고있다.

동반성장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한계 설정이 모호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보호해야 할지 뚜렷하지 않기 때

문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무엇을 보호받아야 할지도 정확히 모른 채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한다.

일반 소비재는어느정도한계를결정짓는것이가능하나, 화학업종은 한계를설정하는것이지극히어렵고모

호하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화학업종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EOA는 호남석유화학이 진출할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고, 원

료인 EO를 공급하는재벌기업이원료를공급받아다운스트림을생산하는중소기업영역을침범했다는점에서

부도덕하다는지적을받았고지금도크게변한것이없는상태이다.

예전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호남이 EOA 사업에 참여해 시장을 키우고 있고 중국시장

까지 진출했으니 잘한 일이라고 내세웠고 최중경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이 들리는 것을 보면 호남이 다

급해졌다는생각이들지않을수없다.

EOA와 같이 재벌기업의부도덕성논란이지속되고있는화학품목은쉽게결정할수있는영역에속한다고할

수있을것이다.

하지만, 화학업종의적합업종선정에는명확하지않는사례가많다고들리고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대기업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미래 참여 가능성이 있는 화학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규제해달라는것이다.

대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규제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현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

지고예단하기는어렵지않나생각된다.

여기에현재대기업과중소기업이협력해사업을진행하고있는영역에관해서도대기업이앞으로단독으로참

여할수도있다는이유로미리대못을박아달라고요구하는사례도있다고들린다.

재벌기업들이중소기업과협력하는척하면서기술과영업비밀을빼돌려망한사례가한두건이아니니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협력관계가 원만한데도 불구하고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같이 성장하자는 것이고, 적합업종 선정은 동반성장에 부적합한 대기

업의부도덕한사업행위를규제하지는취지이지대기업의참여를무조건적으로막아주겠다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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